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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각 동의 유래

九月洞

  구한말 인천부 주안면 구월리였다가 1913년 부천군 다주면 구월리가 되었으며 1936

년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정지정이 되었으나, 1946년 다시 구월동이 되었다. 이 고장은 

원래 ‘큰구월’ ‘작은 구월’ ‘전자울’ ‘큰성말’과 같은 자연 부락이 있으며 80년대에 구월

1,2동으로 발전하였고, 택지 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 신설로 인구가 급증하여 1991년 구

월3동에 이어 1993년 구월4동이 신설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

이다. 

間石洞

  간석동이란 양촌과 돌말이 합쳐져서 생긴 이름이며, 구한말 인천부 주안면 2리였으

나 1913년 부천군 다주면 간석리로 되었다. 이 간석리는 석촌, 간촌, 석암으로 이루어

졌으며 해방 후 1946년 동명개정으로 간석동이 되었다. 자연부락으로‘돌말 ‘큰말’ ‘넉 

말’ ‘양촌’ ‘벌터’ ‘쇠마니’ ‘풀무꼴’ 있다.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시가지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인천의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는 시세확장에 따라 4개 동으로 늘어

났다. 

萬壽洞

  1914년 부천군 남동면 만수리였다가 1940년 인천부에 편입, 만수정이 되었으며 1946

년 만수동으로 고쳐졌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수포구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옛날 중국

의 무역선이 이곳 수산포 포구에 들어와 물건을 서울로 반입하는 길목 주막거리 ‘김

촌’ ‘박촌’ ‘하촌’ 마을이 있던 곳으로 이 지역은 ‘장승백이’ ‘새골’ ‘하천’ ‘비루고개’ ‘쇠

탄’ 등 자연부락이 형성된 근교 농촌지역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1979년 만수2동이 분동되고 1983년 만수3동, 

1988년 만수4동, 1991년 만수5동, 1993년 만수6동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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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壽洞

  1914년 부천군 남동면 장수리였다가 1940년 인천부로 편입되어 장수정이 되었고, 

1946년 다시 장수동이 되었다. 이곳은 거마산과 관모산이 둘러싸여 60%이상이 산지로

서 예로부터 장수하는 마을의 적지로 ‘물넘어’ ‘만이’ ‘장자골’ 등의 촌락으로 이루어진 

근교 농촌지역이며 관모산에 인천대공원이 조성되었고, 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이다. 

西昌洞

 서창동은 옛날 세곡을 모아 두는 창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창이라고 불려왔으나 해

방 후 번창하는 동네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서창(西昌)으로 바뀌었다. 원래 부천군

의 조동2리와 3리 지역이었다.

  1906년 조동 2리와 설래리, 공촌리, 독곡리로 되었으며 1914년 조돌2리의 3개리와 통

합하여 서창리가 되었고 1940년에는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1977년 다시 서창동과 운연

동이 통합 서창동이 되었다. ‘설새’ ‘설내’ ‘장골’ 촌락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농촌지역으

로 추진 중인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조용한 주거지역의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의 변화가 기대된다.

雲宴洞

  운연동은 1903년 현재의 장수동 만의부락과 더불어 단일행정구역화 되어 조동3리라

고 하였다. 1914년 연락리와 음실리까지 통합하여 비로소 운연리가 되었다. 1940년 4월 

1일 부천군 남촌면이 인천부역확장에 따라 인천부에 편입하게 되어 운연정이 되었으

며 해방 후 1946년 1월 동명 개정으로 운연동이 되었다.  

南村洞

  남촌동은 일찍 발달했던 문학리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에서 남촌이라고 불려 

졌다고 한다. 1914년 부천군 남동면 와우리였으나, 1940년 인천부 오보정이 되었고 

1946년 다시 남촌동이라 불려졌으며 ‘상촌’ ‘중촌’ ‘하촌’ ‘범말’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

다. 1991년 도림동에서 행정동이 분리 독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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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林洞

 도림동은 예로부터 복숭아밭이 많아 복숭아골이라고 불려온 데서 생긴 동명으로 인

천부 남촌면 도림리였으나 1913년 부천군 남동면이 되었고, 1946년에 인천부에 다시 

편입 신도림정으로 불리다 1946년 도림동이 되었으며 1977년 수산동과 통합되었다. 소

래포구와 가까우며 오봉산 주위의 과수원이 많은 한적하고 순수한 농촌지역이다. 

 

壽山洞

  수산동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터전이란 뜻에서 수산

리라 불려지게 되었으며 원래 부천군 남동면 발산리였으나 1940년 인천부로 편입되어 

수정이라 불려졌으며 1946년 수산동으로 되었다. ‘찬우물’ ‘배래터’ ‘능곡동’ 자연부락이 

있다. 아직 개발이 안된 근교 농촌지역이다. 

   

論峴洞

 논현동은 옛말부터 마을에 중대사가 있을 때 어른들이 마을 위에 있는 망월산 넓은 

공터에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데서 생긴 동명이며 구 인천부 남촌면 논현리였으나 1913

년 남촌면 논현리로 되었다가 1940년 다시 인천부로 편입되었고 1946년 논현동이 되었

다. 이곳에는 ‘북논현’ ‘남논현’ ‘호구포’ ‘사리울’ ‘배꼽다리’ ‘산뒤’ ‘소래’ 등 자연부락

이 있으며 근교 농촌지역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으

며, 문화재로 현재 인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논현포대가 있다.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제6호)

古棧洞

  고잔동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반도모양으로 뻗어나간 지형에서 생긴 동명으로 이곳

은 인천시의 최남단에 위치한 해안지역이다. 원래는 인천부의 고잔리였으나 1913년 부

천군 남동면 고잔리로 되었다가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어 일하정이라고 불렸으며, 

1946년 고잔동이 되었다. 주민들은 반농, 반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산업공단

인 남동공단이 조성되어 현재 4,2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